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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지네브라 데’벤치의 초상
 (Portrait of Ginevra de’Benci  c. 1474 -1478)

레오나르도 다 빈치 (Leonardo da Vinci 1452 -1519)

(목판에 유채 38.1 cm x 37 cm 워싱턴 국립 미술관)

오백여 년 전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말했다: 시인이 

사랑의 언어로 우리를 불타 오르게 할 수 있다면……. 

화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……. 화가는 사랑

에 빠진 연인 앞에 사랑하는 이와 진실로 똑같은 모습

을 그려 놓아 그로 하여금 그 그림에 말을 걸고 입맞

춤하게 만들 수 있다.

사진이라는 놀라운 광학 기술이 발명되기 전에 초

상화는 인간의 모습을 재현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

이었다.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천재적인 그림 실력으

로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피렌체에 살았던 어느 16

세 소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. 

지네브라 데’벤치는 당대 최고의 화가가 그녀의 초

상화를 그렸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피렌체 유명 가

문의 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. 당시 여성의 초상화

가 그려지는 상황은 결혼이나 정혼 단 두 가지뿐이었

다. 결혼 초상화는 주로 남편의 초상화와 짝을 지어 

그려졌으며 왼쪽에서 옆얼굴을 보이며 오른쪽 남편

을 바라보는 형식으로 제작되었다. 지네브라의 초상

화는 단독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남편이 된 

루이지 니콜리니와의 정혼을 기념하기 위해 그려졌다

는 추정이 가능하다. 

여성의 옆모습만을 보여주는 전통 르네상스 초상화

와 달리 지네브라의 초상화는 45 도 각도로 몸을 틀

어 거의 정면을 바라보는 르네상스 최초4분의 3 면도 

방식으로 제작되었다. 그녀의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

있지만 눈빛은 관객을 외면한다. 무심하면서도 도도

한 그녀의 눈빛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?

지네브라 데’벤치는 부유한 가문에서 자라나 다방

면에 걸쳐 높은 교육을 받은 유명한 시인이었다. 미모

도 뛰어나서 피렌체 뭇 남성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전

해진다. 또한, 그림의 배경에 그려진 주니퍼 나무가 상

징하는 바처럼 정숙함을 갖추었고 그 시대가 여성에

게 요구했던 것처럼 겸손하기까지 했다. 온 피렌체의 

남성들이 그녀에게 시를 지어 헌정했고 그녀의 아름

다움과 지성을 찬미했다. 

잡티 하나 없이 완벽한 도자기 피부와 곱고 섬세한 

골격을 갖춘 이 아름다운 귀족 소녀는 눈빛에 신비함

을 담고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을 지닌 채 그림 저 너머 

어딘가를 바라본다.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 불과 22살

이었던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‘진실로 똑같이’재현

한 그녀의 모습은 5세기 후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

경탄과 찬사의 마음을 품게 한다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《김동백》  


